
	 115북한 소학교 2학년 국어 교과서에 나타난 언어 규범 교육 내용 분석

북한 소학교 2학년 국어 교과서에 나타난 

언어 규범 교육 내용 분석
—남북 비교를 중심으로

정경화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교육과 박사수료(제1저자)

권순희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교신저자)

http://dx.doi.org/10.20880/kler.2019.54.2.115

04 정경화

권순희





	 117북한 소학교 2학년 국어 교과서에 나타난 언어 규범 교육 내용 분석

I. 들어가기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통일을 대비하고 북한의 실제적인 국어교육을 이해하고자 2013년 개정 

북한 교육강령에 따라 개발된 2014 북한 소학교 2학년 국어 교과서에 나타

난 언어 규범 교육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에서는 소학교 저학년 때부터 언어 규범 교육을 강조한다. 2013년 

소학교 교육강령에 의하면 “우리 말과 글에 대한 언어생활규범(발음법, 맞춤

법, 띄어쓰기규범, 문장부호법, 글씨쓰기규범)지식과 언어표현지식, 문장, 토지

식 및 글형태들에 대한 지식을 알고 언어생활에 올바로 구현할 수 있도록 한

다”라는 교수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통일 후 언어 규범은 언어의 동질성 회복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이

를 위해 현행 교과서를 통해 남북한의 언어 규범 교육의 실태를 정밀하고 객

관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북한에서 어문 규범 교육은 김일성 일가 및 

당의 주체사상 습득과 더불어 소양 교육을 위한 기초교육의 성격을 지니고 

I. 들어가기

II. 2014 북한 소학교 2학년 교과서 문법 영역의 학습 내용 분석

III. 북한 소학교 2학년 국어 교과서의 언어 규범 내용 및 특징

IV. 언어 규범 교육 내용 범위와 학습 활동에 대한 특징

V. 나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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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통일 후 북한의 국어교육은 남한에 편입되거나 남한의 언어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 통합을 위한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에 북한의 국어

교육의 실제를 살펴봐야 한다. 북한의 국어교육을 이해하려면 북한의 국어

과 교육과정과 교과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북한 자료의 접근이 

제한적이라 교육과정과 교과서 연구가 많지 않다. 하지만 개정된 북한의 교

육과정과 교과서에 대해 최근 지속적인 연구가 나오고 있어 다행이다. 

북한의 2013 개정 국어 교육과정을 통해 교과서가 새롭게 편찬되면서 

이를 분석한 연구(강보선, 2018; 권순희, 2018; 권순희·주재우·김윤정·변경

가·정경화, 2018; 주재우, 2018; 변경가·권순희, 2019)들이 등장하고 있다. 특

히, 초등학교를 분석 대상으로 삼은 연구로는 남북한의 초등학교와 소학교 

교과서를 비교 분석(이동배, 2009; 박금숙, 2016; 김서형, 2018; 진용성·차해나, 

2018)한 연구와 김일성 일가에 대한 숭배, 이념적 대립으로 북한 소학교 교

과서에 반영되어 나타난 정치사상 및 언어문화를 살펴본 연구(이정원, 2007; 

강보선, 2013)가 일부 있다. 남북한 언어 규범에 관한 연구에는 남북한 어문 

규범 및 정책의 동질성 회복에 초점을 둔 연구(홍경화, 2014; 이관규, 2016)나 

남북한 맞춤법을 비교・분석하여 교수 학습 내용을 구안(박종관, 2016)한 실

천적이고 실행적인 연구가 있다. 

 지금까지 북한의 교육과정과 교과서 연구는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구성 

체제와 영역별 미시적인 내용 분석에 주목하여 북한의 국어교육을 이해하는 

데 그 역할을 하였다.1) 본고에서는 통일 시대 대비를 위해 지속적인 북한의 

국어교육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북한의 언어 규범 교육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강보선(2017: 182)은 어휘 교육 연구에서 단어의 발음 및 표기, 단어와 관련된 문법 지식

이 포함되어야 하나 범위가 넓어지므로 이와 관련된 내용을 별도로 다루어야 하며 남북한 

통합 발음교육, 맞춤법교육, 문법교육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함을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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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분석 범위

본 연구는 국내 입수된 2014 북한 소학교 2학년 국어 교과서의 기초원

리지식교육2) 중 어문규범에 해당하는 발음법 및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 부

호에 대한 교육 내용의 범위와 학습 활동을 중심으로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필요시에는 남북한 2학년 국어 교과서를 비교 검토할 것이다. 다만 남

북한의 교육과정에 제시한 성취기준 및 교과서에서 다루는 교육 내용의 학

년 차이로 문장 부호 부분은 남한의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를 비교하겠다. 

남북한이 동일한 학년에서 다루는 교육 내용이 다른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교과서에 나타난 문법에 대한 구성 및 내용 양상을 살펴보는 것은 향

후 남북한 통합 교육과정 및 교과서 구상에 시사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2014 북한 소학교 2학년 국어의 문법 영역을 분석 대상으로 삼은 데에

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 근거한다.

먼저, 1학년 글자교육 이후 2학년 때 처음으로 문법 내용을 학습하는 데

다가 저학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양의 문법 내용을 담고 있고 북한에서는 

언어 규범에 대한 교육을 소학교 저학년 단계부터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어 

언어 교육의 정확성을 강조하는 북한의 언어 교육관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

이다. 또한, 남북한의 언어 규범은 기본적인 원리는 같으나 그 설명방식이나 

문법 용어의 차이로 통일 후 혼란의 여지가 있다. 무엇보다 남한의 경우 언

어 규범 교육이 축소되어 교육적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고 북한 이탈 주민 및 

탈북 학생들은 발음법을 포함한 언어 규범의 차이로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을 

하는 데 방해를 받고 있다. 따라서 통일 후 남북한의 실제적 의사소통의 기

반이 되는 언어 규범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을 깨닫고 시급성을 환기시킬 필

2)		 남한의 ‘문법’이 북한의 ‘기초원리지식교육’에 해당한다. 남북 비교를 할 경우에만 용어의 

일관성을 위해 이하 내용부터는 ‘문법’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기술하였으며 남한과 북한

을 따로 논의할 경우에는 ‘문법’, ‘기초원리지식교육’이라는 용어를 각각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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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있다. 

맞춤법 교육 내용은 ‘삭갈리기 쉬운 말3)의 맞춤법 교육’을 중심으로 다

룰 것이다. ‘삭갈리기 쉬운 말’ 외에 다른 맞춤법 내용도 고려해 볼 만하지만 

남북한의 교과서를 일대일 대응하기 어려운 점, 기존 북한의 어휘 및 맞춤법 

교육에서 다루지 않은 점을 고려하였다. 무엇보다 북한의 ‘삭갈리기 쉬운 

말’이 남한의 맞춤법 교육에서 다루는 ‘소리가 비슷한 낱말과 자주 혼동하

는 낱말’과 ‘소리와 표기가 다른 낱말’에 해당하고 무엇보다 북한의 언어 규

범 교육에서 ‘삭갈리기 쉬운 말의 맞춤법’을 학년별로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데 있다.

II. 2014 북한 소학교 2학년 교과서  

문법 영역의 학습 내용 분석 

북한 소학교 2학년 국어 교과서의 영역별 편성 체제를 살펴보면 1학기

에 15단원, 2학기에 13단원으로 학기별로 한 권씩 구성되어 있고 총 28단원

이다. 2학년 총 차시는 238시간으로 영역 중 읽기가 12단원, 120~121시간

으로 가장 많이 편성되어 있다. 다음은 연구자가 소학교 2학년 국어 교과서

에 구성된 영역별 시수를 정리한 것이다. 

3)		 조선말대사전(2006)에 의하면 ‘삭갈리다’와 ‘섞갈리다’는 북한에서 동일어로 취급되고 

있다. 교육강령에서는 ‘삭갈리기 쉬운 단어’, ‘삭갈리기 쉬운 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북한 국어교과서에서는 ‘섞갈리기 쉬운 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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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북한 소학교 2학년 국어 교과서 영역별 시수

학년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복습
총

시수
듣기 말하기 글씨쓰기 글짓기

2
2단원 

(17시간)
7단원

(55시간)
12단원 

(120시간)
2단원

(10시간)
5단원

(32시간)
2단원

(4시간)
238

북한의 영역별 구성을 보면 읽기를 12단원(전체 28단원)으로 구성하여 

비중 있게 다루고, 말하기, 글짓기, 듣기/글씨쓰기의 순으로 영역을 배치하

고 있다. 북한 소학교 2학년의 문법 주요 내용과 영역별 편성 체제는 아래와 

같다.

<표 2> 소학교 2학년 국어 교과서에 나타난 문법 영역의 주요 학습 내용

단원 영역 단원명(제목) 문법 영역의 학습 내용 시간4)

1 읽기 공화국기발
맞춤법 

10
섞갈리기 쉬운 말(곳-곧, 가르치다-가르키다)

2 말하기
소개말은

어떻게 할가요
 8

3 읽기 귀중한 공부시간

이어내기발음

10맞춤법 

섞갈리기 쉬운 말(받치다-바치다-부러지다-부서지다)

4 말하기 인사말을 잘하자요
인사말 (웃사람, 동무와 동생에게 하는 인사말)

8
속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5 글짓기 문장을 지어보자요 문장(개념 및 구조, 문장 짓기, 문장 고쳐보기) 5

6 읽기 놀고먹던 꿀꿀이

겹모음 《ㅖ》

10
끊기5)

맞춤법(ㄷ불규칙)

섞갈리기 쉬운 말(거름-걸음, 마시다-먹다)

4)		 소학교 교과서의 시간은 각 단원의 소단원 수이며 이것이 곧 차시에 해당한다.

5)		 남한의 ‘띄어 읽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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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글씨

쓰기
곱게 쓰자요

바르게 쓴 글씨
5

세운글자와 눕힌글자, 받침글자 써보기

8 읽기 만경대

소리빠지기발음

10
맞춤법

섞갈리기 쉬운 말(반드시-반듯이, 꾸준하다-부지런하다)

합친말

9 말하기
말을 정확히

전달하자요
시간을 나타내는 말(순간, 잠간, 동안, 종일) 7

10 글짓기
생각하며 

지어보자요

두 개 문장짓기
5

문장 부호(《 》, ?)

11 듣기 청개구리이야기 가족관계를 나타내는 말 9

12 읽기
아름다운 

우리 나라

된소리되기발음

10맞춤법

섞갈리기 쉬운 말(들-벌, 너머-넘어)

13 읽기 맴매가 따온 수박 

맞춤법

10섞갈리기 쉬운 말(굵다-두껍다, 가늘다-얇다)

셈을 셀 때 쓰이는 말/

14 말하기
말을 다정하게 

주고받아요
7

15 읽기 들꽃소녀

맞춤법(비로소-비로서-비로써)

10
섞갈리기 쉬운 말(비끼다-비키다, 생각-궁리)

소리와 모양을 본딴말

수를 나타내는 말의 띄여쓰기

배운 것을

다져보자요
맞춤법 2

16 글짓기
글을 

옮겨지어보자요

띄여쓰기

6
옳게 가려쓰기(‘세요’와 ‘시오’)

17 읽기
항복의 

손 부들부들

섞갈리기 쉬운 말(크다-많다, 작다-적다)
9

맞춤법 종결어미 ‘-ㄹ까?’ (용서할가, 살려줄가)

18
글씨

쓰기

글씨를 

바르게 쓰자요

규범글씨(세운글자, 눕힌글자)

5수자6)

문장 부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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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글짓기
그림을 글로 

만들어보자요
8

20 말하기
전화를 

걸어보자요
 7

21 읽기
훈이의 

도화공작학습장

맞춤법

11《지, 치》소리되기발음

섞갈리기 쉬운 말(자주-자꾸, 환하다-훤하다)

22 말하기 도움을 청해보자요 고마움을 나타내는 말, 도움을 청하는 말 8

23 읽기 미제승냥이

맞춤법(받침《ㄷ, ㅌ, ㅈ, ㅊ》이 붙는 단어) 

10
섞갈리기 쉬운 말

(사정없이-용서없이, 따스하다-따뜻하다)

속담(승양이가 양으로 될수 없다 등)

24 글짓기
일기는 어떤 

글일가요
식생활을 나타내는 말(음식이름, 음식맛) 8

25 듣기
새는 물을 어떻게 

먹었을가요

잠을 나타내는 말

(도적잠, 통잠, 토끼잠, 발편잠)
8

26 읽기 혁명군놀이

소리닮기발음

10

맞춤법 (모음 《ㅙ, ㅔ, ㅓ, ㅗ》가 있는 단어 《러》와 《로》)

섞갈리기 쉬운 말(노래-음악, 폭탄-포탄)

토지식 《이》와 《의》, 《운》과 《은》

물음을 나타내는 말(어디, 누구, 언제, 무엇)

27 읽기 마음의 흠자리

거센소리되기발음 

10
섞갈리기 쉬운 말(숙제-과제, 마치다-맞히다)

소리는 같지만 뜻이 다른 말(차다, 치다, 들다)

맞춤법 모음 《ㅚ》, 《ㅙ》

28 말하기
자신있게 

말할수 있어요
10

배운 것을 

다져보자요
말하기/글쓰기 2

계 238

6)		 남한의 ‘숫자’를 의미하며 숫자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빈칸에 적당한 숫자의 크기를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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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소학교 2학년의 학습 내용을 살펴보면 문법은 듣기, 말하기, 읽

기, 쓰기 영역에서 모두 다루고 있다. 언어 규범에 대한 내용은 듣기, 말하기

를 제외한 타 영역에서 다루고 있다. 발음법7)과 맞춤법, 섞갈리기 쉬운 말은 

주로 읽기 영역에서 다루고 있고 맞춤법과 섞갈리기 쉬운 말은 매 단원에 한 

차시씩 구성되어 있다. 띄어쓰기와 문장 부호는 쓰기 교육에서, 어휘 및 속담

은 읽기뿐만 아니라 글짓기, 말하기 및 듣기 영역에서도 일부 다루고 있다. 

맞춤법 교육은 각 단원의 본문에서 추출된 단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데 대부분 발음과 표기가 달라 혼동이 되는 단어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주로 

본문에서 표기와 발음이 다른 단어를 학습하되 문법적 지식(ㄷ불규칙(6과))

이나 의미 기능적 이해(목적의 《러》와 장소 《로》(26과))가 요구되는 내용도 

있다. 《러》는 ‘《가다》와 《오다》라는 단어와 어울린다’, ‘《로》는 장소를 나타낸

다’는 설명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앞에 오는 명사의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조사 《와, 과》와 《을, 를》의 쓰임도 한 차시 다루고 있다. 그밖에 맞춤법 교육 

내용으로 받침 《ㄷ, ㅌ, ㅈ, ㅊ》이 붙는 단어(23과), 모음 《ㅙ, ㅔ, ㅓ, ㅗ》가 있

는 단어(26과), 모음 《ㅚ》와 《ㅙ》(27과)와 같은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어휘 교육은 시간을 나타내는 말(순간, 잠간, 동안, 종일), 가족관계를 나

타내는 말, 셈을 셀 때 쓰이는 말, 소리와 모양을 본딴말, 식생활을 나타내는 

말(음식이름, 음식맛), 잠을 나타내는 말(도적잠, 통잠, 토끼잠, 발편잠), 물음을 

나타내는 말(어디, 누구, 언제, 무엇)을 다루고 있다. 그밖에 남한의 합성어와 

동음이의어에 해당하는 ‘합친말’, ‘소리는 같지만 뜻이 다른 말’(차다, 치다, 

들다)을 학습하게 된다.

담화 교육은 말하기 교육에서 도움을 청하는 말, 고마움을 나타내는 말

에 대한 표현을 다룬다. 그러나 높임을 나타낼 때, 아플 때 하는 말은 성취기

준에는 있으나 타 영역에서 별도로 구성하여 제시하지 않고 ‘웃사람에게 하

7)		 남한에서 ‘음운의 변동’으로 기술하는 부분을 북한에서는 ‘발음법’이라고 한다(권재일, 

2006: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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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사말/ 도움을 청하는 말/고마움을 나타내는 말’을 다룰 때 ‘대상(청자)’

에 따른 표현 방법의 차이를 교과서에는 제시하여 높임에 대한 표현을 다루

고 있다. 남한에는 없는 ‘토지식’은 어문규범에서 맞춤법 교육에서 토 《이》와 

《의》, 《운》과 《은》의 쓰임에 대해 다룬다.

문장 교육은 2학년 교육강령에는 성취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교

과서의 글짓기 영역에서 문장의 개념과 구성 및 구조를 다루고 있다(5과).

북한의 소학교 2학년 교과서의 언어 규범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전반

적으로 북한의 문법 교육(언어 규범)은 정확한 언어 습득을 통해 올바른 언

어 능력을 실천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맞춤법 교육의 

경우 남북한이 교육 내용과 범위의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맞춤법 교육의 중

요성을 전제하고 있다. 일부는 모국어 화자가 관습적으로 사용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낮지만 북한에서는 맞춤법 교육 내용으로 다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맞춤법 교육은 남한의 학생뿐만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오류가 나타나

는데 언어 규범 교육 강화 측면에서 새겨볼 만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III. 북한 소학교 2학년 국어 교과서의  

언어 규범 내용 및 특징

본 장에서는 남북한 초등학교 2학년 교과서에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언어 규범의 교육 내용 범위와 학습 활동을 중심으로 내용을 발음법,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 부호 순으로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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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북한 초등학교 교과서의 발음 교육

1) 교육 내용 범위

남북한 표준어와 문화어 및 방언의 발음 차이는 의사소통 과정에서 가

장 표면적으로 부딪히는 부분이다. 남북한의 음운 현상은 실제 내용의 차이

는 크게 없지만 용어와 구분 및 일부 양상의 차이가 있다. 남한의 초등학교 2

학년 국어 교과서에 제시된 음운 규칙은 연음 법칙과 된소리되기(경음화)에 

대한 내용만 제시되어 있다. 이에 반해 북한의 소학교 국어 교과서에 제시된 

음운의 변동은 이어내기와 끊어내기, 겹모음 ㅖ, 소리닮기, ‘지, 치’로 되기, 

소리빠지기, 소리끼우기,8) 된소리되기, 거센소리되기로 모두 9개이다. 그중 2

학년에 7개, 3학년에 2개로 발음법에 대한 내용은 저학년에 소개되고 있다. 

다음은 2학년 교과서에 제시된 발음법 내용이다.

<표 3> 북한 소학교 2학년 교과서에 제시된 발음법

음운의 변동 북한 교과서 예시 남한의 용어 

이어내기발음9) 꽃이[꼬치] 연음 법칙

겹모음 《ㅖ》10) 시계, 실례 이중모음의 단모음화

8)		 ‘소리끼우기’와 ‘끊어내기’ 발음법은 소학교 3학년에서 다룬다. ‘소리끼우기’는 남한의 

‘음운의 첨가(사잇소리 현상과 반모음 첨가)’에 해당하는데 북한 교과서에는 ‘ㄴ소리끼

우기’, ‘ㄷ소리끼우기’라 한다. ‘끊어내기’는 남한의 ‘절음법칙’에 해당한다. 초급중학교 1

학년에서도 이어내기와 끊어내기 발음법을 학습하는데 발음 현상의 원리와 공통점과 차

이점, 이 음운 현상이 적용되는 단어를 찾고 발음 현상의 원리(이유)를 설명하는 학습 활

동을 한다.

9)		 음영처리는 남북한 초등학교 2학년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발음 교육 내용이다.

10)	 겹모음 ‘ㅖ’는 남한의 경우, 한자음 초성 ‘ㄱ,ㅁ,ㅍ,ㅎ’ 다음 ‘ㅖ’를 원칙으로 발음하되 ‘ㅔ’

는 허용하고 있으며 북한처럼 명시적으로 가르치지 않는다. 반면 북한은 ‘ㄱ,ㄹ,ㅎ’ 다음은 

‘ㅔ’가 원칙이다. 북한은 문화어발음법의 경우 《ㄱ, ㄹ, ㅎ》 뒤에 있는 《ㅖ》는 각각 〔ㅔ〕로 

발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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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빠지기발음11) 맑다, 밟다, 하지 않다, 물건을 잃다 탈락과 축약

된소리되기발음 학교, 알락달락, 글발, 학생, 성적증 된소리되기(경음화)

《지, 치》소리되기발음12) 해돋이[해도지], 낱낱이[난나치] 구개음화

소리닮기발음 훈련[훌련], 혁명[형명], 소리의 동화(자음동화)

거센소리되기발음 밝히다, 첫해, 늦호박, 꽃향기 격음화

2) 학습 활동

남북한 초등학교 2학년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연음 법칙과 된소

리되기에 대한 학습 활동을 살펴보겠다.

남한의 연음 법칙은 북한의 이어내기발음에 해당한다. 연음 법칙은 ‘구

름이[구르미], 떨어진[떠러진]’과 같이 자음으로 끝나는 음절에 모음으로 시

작되는 형식 형태소(조사, 어미, 접사)와 결합할 때13) 앞 음절의 끝소리가 뒤

에 오는 음절의 첫소리가 되는 음운 법칙을 말한다. 다만 ‘앉아서[안자서]’처

럼 겹자음의 경우는 둘째 자음이 음절의 첫소리가 된다. 아래는 남한과 북한 

교과서에 제시된 연음 법칙에 관한 내용이다.

11)	 소리빠지기는 남한의 탈락에 해당한다. 북한 교과서에서 제시된 예시는, 둘받침(남한: 겹

받침) 《ㄺ》과 《ㄼ》만 소개되어 있다. 두 받침이 모두 《ㄱ》앞에서 [ㄹ]로 발음하는 규정만 

제시한 것이다. 겹받침 《ㄺ》은 남한의 발음 규정과 같으나 겹받침 《ㄼ》의 경우는 차이가 

있다. 겹받침 《ㄼ》은 [ㅂ]받침을 원칙으로 하되 ‘밟다’가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발꼬〕, 〔발끼〕, 〔발께〕와 같이 [ㄹ]로 발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기동(2011: 225)에 따르면 북한의 ‘줄이기’는 남한의 축약에 해당한다. 북한 소학교 2

학년 교과서의 ‘소리빠지기발음’의 연습 활동에 ‘하지 않다’와 ‘물건을 잃다’가 제시되어 

있는데 ‘않다’와 ‘잃다’는 남한의 ‘축약’에 해당하는 예이다.

12)	 남한의 구개음화에 해당한다. 남한의 <‘ㄷ’ 뒤에 접미사 ‘히’가 결합되어 ‘티’를 이루는 것

은 [치]로 발음한다>는 북한 발음법에는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교과서에는 관련 예

문이 제시되어 있다. 예) 묻히다〔무치다〕

13)	 ‘집안[지반]’과 자음으로 끝나는 음절과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이어질 때 앞

의 받침이 그대로 뒤의 음절의 첫소리로 가서 발음되기도 한다. ‘꽃 위에[꼳위에]→[꼬뒤

에]’의 경우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여 연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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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남한 교과서(2-1 나, 160-161쪽)의 연음 법칙에 관한 내용

<그림 2> 북한 교과서(2-1, 33쪽)의 연음 법칙에 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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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남한과 북한 교과서에 제시된 된소리되기에 관한 내용이다. 

<그림 3> 남한 교과서(2-2 나, 216쪽)의 된소리발음 학습 활동

<그림 4> 북한 교과서(2-1, 125~126쪽)의 된소리발음 학습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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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그림 2>, <그림 3>, <그림 4>를 보면 교과서 구성 및 내용 전

개 방식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음운 법칙(북한에서는 발음법)의 명칭을 제시하는 방식이 다르다. 

명칭은 학습 목표에도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남한은 학습할 연음 법칙을 

‘받침이 뒷말 첫소리가 되는 낱말 바르게 읽기’로 제시하여 자연스럽게 발음

법을 익히게 한다. 반면 북한은 ‘이어내기발음’이라는 명칭을 명시적으로 제

시하고 학습하게 한다.

둘째, 발음하는 단어 제시 방법의 차이이다. 남한은 ‘구름’이라는 하나의 

단어를 활용하여 뒷말의 첫소리를 자음과 모음의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환

경을 자생적으로 이해하게 하는 반면 북한은 다양한 단어를 활용하여 음운 

변동의 규칙을 이해시킬 뿐만 아니라 음운 변동의 표식과 발음을 제시하였

다. 또한 남한은 읽기 자료나 문장을 통해 학습할 단어를 제시한다면 북한은 

적용되는 단어만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된소리되기 발음을 교육할 때 남

한은 텍스트를 통해 발음 시 된소리로 변동되는 낱말을 파열음 뒤나 비음이

나 유음 뒤(용언이 활용할 때 비음의 뒤에서 일어나는 된소리되기) 등 다양하

게 제시하는 반면. 북한은 부사인 ‘알락달락’을 제외하고 된소리발음의 예를 

제시하거나 연습 활동을 할 때 대부분 명사에 한정하고 있다. 

셋째, 발음 연습 시 단어의 범위 확장의 차이이다. 연음 법칙 연습 활동 

시에 남한은 ‘입에[이베]’, ‘강물에[강무레]’와 같이 단자음 중심으로 한다. 반

면에 북한은 도입에서는 없었던 ‘흙에[흘게], 앉아[안자]’와 같이 겹자음도 

함께 제시하고 ‘몫이[목씨], 없어[업써]’처럼 겹받침 ‘ㄳ’, ‘ㄽ’,14) ‘ㅄ’의 경우에

는 [ㅅ]을 연음하되 된소리[ㅆ]로 발음하는 낱말도 제시하여 다룬다.

넷째, 남한은 연습 활동에서 놀이를 통해 학습한 발음법을 익힌다면 북

한은 다양한 예시 단어를 제시하거나 빈칸에 단어를 써 보는 활동으로 구성

14)	 북한 교과서에 ‘ㄽ’에 해당하는 낱말로 ‘돐을’ 제시하는데 ‘돐’은 남한의 ‘돌(어린아이가 

태어난 날로부터 한 해가 되는 날)’을 의미한다. 남한에서는 ‘돐’을 표준어로 인정하지 않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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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다.

2. 남북한 초등학교의 맞춤법 교육

1) 교육 내용 범위

북한의 소학교 문법 교육에서 ‘섞갈리기 쉬운 말의 맞춤법’은 그 교육 

목적과 개념이 어디에도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북한의 언어 교육

관과 맞닿아 있는 부분으로 뜻이 같거나 비슷하여 의미적 혼동을 가져다줄 

수 있는 말을 다룬 부분이다. 

섞갈리기 쉬운 말의 맞춤법 교육은 어휘 규범의 하나로 규정할 수도 있

다. 뜻이 같거나 비슷하여 의미는 통하겠지만 문맥과 쓰임에 따라 조화로움

에서 차이가 나면 이해의 손상을 줄 수 있기에 정확하게 어휘를 구사하는 것

은 말하기 및 쓰기 영역과 관련이 있기도 하다. 따라서 북한이 섞갈리기 쉬

운 말을 강조하여 교수하는 것은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해서는 말의 뜻을 가

려 쓰는 것뿐만 아니라 문맥과 조화를 이루는 말을 선택하여 정확히 발음하

고 표기하는 언어 규범 교육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 교과서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섞갈리기 쉬운 말’은 ‘소리가 비슷

한 낱말’15)과, ‘자주 혼동하는 낱말’에 대한 학습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에 대한 학습은 남북한 모두 2학년에서 주로 다루어지고 있지만 북한에서

는 모든 학년에서 ‘섞갈리기 쉬운 말’에 대한 학습이 지속적이고 단계적으

로 다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강보선·권순희·주재우·정진석·김진숙, 

2017; 권순희 외, 2018). 무엇보다 남한의 경우 소리와 표기가 다른 낱말을 학

습하는 목표는 낱말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에 있을 뿐만 아

니라 낱말을 바르게 읽는 학습을 위한 선수 학습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북한의 ‘섞갈리기 쉬운 말’은 단원의 내용이나 후속 학습 내용의 관련

15)	 남한의 ‘한글 맞춤법 제57항’에는 ‘동음이의어’를 제시하고 있지만 북한의 ‘조선말 규범

집’에는 이와 유사한 규정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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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남북한 교과서에 제시된 ‘소리가 비슷한 낱말’에서 학습하는 단어 중 

‘반드시’와 ‘반듯이’, ‘맞히다’와 ‘마치다’, ‘거름’과 ‘걸음’이, ‘자주 혼동하는 

낱말’에서는 ‘다르다’와 ‘틀리다’, ‘작다’와 ‘적다’, ‘많다’와 ‘크다’, ‘가리키다’

와 ‘가르치다’가 일부 공통적으로 다루어진 단어들이다. 그러나 북한에서 다

루는 대부분의 단어는 남한의 초등학교 수준의 언어 환경에서는 납득하기 

힘든 어휘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남북한의 어휘의 범위 및 구성 수준이 이

질적이며 교과서에 제시된 어휘량도 일련의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은 남북한 초등학교 2학년 교과서에 제시된 ‘소리가 비슷한 낱말’

과 ‘자주 혼동하는 낱말’이다.

<표 4> 남북한의 교과서에 제시된 맞춤법 교육의 어휘 내용16)

의미는 다르지만 소리가 비슷한 낱말 의미가 비슷하여 자주 혼동하는 낱말

남한 교과서 북한 교과서 남한 교과서 북한 교과서

닫히다-다치다

반드시-반듯이

식히다-시키다

거름-걸음

가치-같이

늘이다-느리다

이따가-있다가

맞히다-마치다

바치다-받치다

깊다-깊다

부치다-붙이다

갔다-같다

맞다-맡다

가치-같이

달이다-다리다17)

곳-곧

받치다-바치다

거름-걸음

반드시-반듯이

너머-넘어

비끼다-비키다

마치다-맞히다

다르다-틀리다

적다-작다

많다-크다

잊어버리다-잃어버리다

가리키다-가르치다

가르치다-가리키다

부러지다-부서지다

마시다-먹다

굵다-두껍다

가늘다-얇다

크다-많다

작다-적다

꾸준하다-부지런하다

자주-자꾸

사정없이-용서없이

환하다-훤하다

따스하다-따뜻하다 

생각-궁리

들-벌

노래-음악

폭탄-포탄

숙제-과제

16)	 밑줄은 남북한이 공통으로 교과서에 제시한 단어이다.

17)	 ‘가치-같이’, ‘달이다-다리다’는 국어 활동에 제시된 낱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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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을 살펴보면 남북한의 맞춤법 교육 내용 어휘 범위의 차이 외에

도 눈에 띄는 몇 가지 사항이 있다.

첫째, 남한 교과서에는 의미가 다르지만 소리가 비슷한 낱말을 북한에 

비해 많이 제시하고 있고, 북한 교과서에는 의미가 비슷하여 자주 혼동하는 

낱말을 상당수 제시하고 있다. 이로 보아 북한이 정확한 언어 표현 교육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제시된 명사의 비중 차이이다. 남한의 경우 ‘거름/걸음’, ‘가치/같

이’를 제외하면 대부분 동사와 형용사 위주의 어휘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에 

북한은 명사도 다루고 있다.

셋째, 본질적으로 공통성을 지닌 ‘유의어’를 맞춤법 교육에서 다룬다. 동

의어를 북한에서는 ‘뜻같은말’로 명명하는데 소리는 같지 않지만 대상 논리

적 개념, 즉 뜻이 같거나 비슷한 어휘를 말한다(전수태, 2009: 756). 북한에서

는 ‘들-벌’, ‘숙제-과제’, ‘노래-음악’을 동의어로 제시하고 이러한 단어를 

의식화하여 학습하게 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어휘의 풍부한 언어 표현을 위

해 ‘본질적인 표지에서는 공통성을 가지면서도 다른 표지에서는 미세한 차

이(전수태, 2009: 752)’를 가진 단어를 정확하게 쓸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넷째, 감정 정서적 단어인 뜻빛깔 단어도 아울러 다루고 있는 것은 어휘 

교육의 일부 측면도 언어 규범에서 다루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소학교 2학

년의 섞갈리기 쉬운 말에 제시된 ‘환하다’-‘훤하다’, ‘따스하다’-‘따뜻하다’

는 뜻빛깔18)에 해당한다. 뜻빛깔은 개념 외에 보충적으로 나타나는 의미로서 

뜻이 같거나 비슷한 단어들에서 중요한 구별적 징표(전수태, 2009: 225)가 

된다. 북한의 소학교에서는 뜻빛깔이 많이 등장하지 않지만19) 북한의 섞갈리

18)	 뜻빛깔은 현실 세계의 대상, 현상에 대한 반영이 아니라 그에 대한 사람의 평가와 태도를 

나타내는 감정 정서적 내용이다(전수태, 2009: 225).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어머님<어머니>+<높임>), 엄마(<어머니>+<친근감>), 에미(<어머니>+<얕잡음>)

   		 •빨갛다(<(붉다>+<밝음>), 뻘겋다(붉다>+<어두움>)

19)	 뜻빛깔과 같은 단어의 감정적 의미는 초급중학교에서 더욱 강조하여 다룬다. 단어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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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쉬운 말의 맞춤법은 단어가 지니는 본질적 속성뿐만 아니라 정서적 의미

까지 구체적으로 다루어 문맥에 맞게 표기하도록 교육하고 있다. 

2) 학습 활동

남한의 국어 교과서에서 맞춤법을 학습하는 데 5~6차시가 소용되는 데 

반해 북한은 1차시에 불과하다. 따라서 교과서 내용 구성에서도 차이가 난

다. 예를 들어 남한의 경우 단원 도입 시 그림(대화)과 만화와 같은 삽화를 

통해 학생들이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며 의미를 차이를 생각해 보게 하여 학

습 동기를 부여한다. 이후 여러 가지 낱말이 제시된 상황에 알맞은 낱말을 

쓰거나 찾아 문장을 완성하고 탐구와 놀이 활동으로 확장 학습이 이루어진

다. 남한 교과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소리가 비슷한 낱말이 헷갈렸던 경험 나누기 

↓

소리가 비슷한 낱말의 뜻 구분하기 

↓

소리가 비슷한 낱말에 주의하며 글 읽기

수법 중 하나로 ‘소리바꿈법’과 동일한 위상에서 설명하는데 ‘반짝-번쩍’, ‘빨갛다-뻘겋

다’와 같이 모음의 변화를 주어 단어의 사용 맥락에서 단어가 어떤 효과를 지닐 수 있는지

에 대해 민감하게 교육하고 있다(권순희 외, 2018: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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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남한 교과서(2-1 가, 98~100쪽)의 맞춤법 학습 활동

그러나 북한 교과서에 제시된 ‘섞갈리기 쉬운 말’에 대한 학습 내용 구

성 방식은 각 단원마다 상이하다. ‘읽기’ 단원에서 제시되는 ‘섞갈리기 쉬운 

말’은 총 10단원에서 각 단원마다 두 쌍의 단어를 다루고 있다. ‘섞갈리기 쉬

운 말’ 차시의 구성을 살펴보면 동기를 유발하는 경험이나 생각을 나누는 활

동 없이 바로 학습 목표 낱말을 제시하고 아래에 예문을 제시하여 빈칸에 알

맞은 단어를 쓰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학습 목표 낱말의 뜻이 제시되는데 

그림이 함께 제시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것 또한 일관적이지 않다. 북한 교과

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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섞갈리기 쉬운 말 제시하기

↓

•�섞갈리기 쉬운 말의 뜻 구분하기(사전적 정의 

제시)

•�섞갈리기 쉬운 낱말의 의미 유사점과 차이점 

찾기

↓

•섞갈리기 쉬운 말과 같은 말 찾아보기

•�섞갈리기 쉬운 말을 문맥에 맞게 빈칸에 써 

보기

•�섞갈리기 쉬운 말을 문장에서 잘못 쓰인 것 

찾아 고치기 

<그림 6> 북한 교과서(2-1, 10쪽, 131쪽/ 2-2, 20쪽)의 맞춤법 학습 활동

‘소리와 표기가 다른 낱말’ 학습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남한의 경우 맞춤

법 교육이 ‘소개하는 글’을 짧은 쓰기 활동과 연계하여 소개하는 글의 내용을 

독자에게 정확하고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맞춤법에 맞게 글을 쓰도록 학습

한다. 그러나 북한은 다른 기능 영역과 연계한 활동이 없고 북한은 발음과 표

기의 원리를 함께 제시하고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쓰도록 하는 데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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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남한 교과서(2-2 가, 157~158쪽)의 맞춤법(소리와 표기가 다른 낱말) 학습 활동

<그림 8> 북한 교과서(2-1, 35쪽)의 맞춤법(소리와 

표기가 다른 낱말) 학습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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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북한 초등학교의 띄어쓰기 교육

1) 교육 내용 범위

북한은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띄어쓰기 교육을 철저히 강조하고 있지

만 남한의 경우 띄어쓰기에 대한 성취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20) 쓰기 규

범의 중요성에 대한 남북한 인식의 차이가 드러나는 부분이다. 

남북한 2학년 교과서에 ‘띄어 읽기/띄어쓰기’ 영역을 달리 하고 있지만 

띄어 읽고 쓰는 것이 ‘의미의 차이’를 나타내는 기능이 된다는 것은 동일하다. 

남한은 읽기 영역에서 ‘문장과 글을 알맞게 띄어 읽는다’는 기준이 마련

되어 있으며 문장 부호에 따라 글을 알맞게 띄어 읽는 데 중점을 둔다.

 2) 학습 활동 

다음은 남북한 국어 교과서에 제시된 띄어 읽기/띄어쓰기 교육에 대한 

내용이다.

<그림 9> 남한 교과서(2-1 나, 204쪽)와 북한 교과서 (2-2, 8쪽) 띄어 읽기/ 띄어쓰기 학습 활동

20)	 띄어쓰기에 대한 성취기준은 없지만 3학년 2학기 교과서에 띄어쓰기 방법(낱말과 낱말 

사이, 마침표나 쉼표 뒤에 오는 말, 수를 나타내는 말과 단위를 나타내는 말의 띄어쓰기 

방법)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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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은 ‘띄어 읽은 문장을 비교하기 → 띄어 읽는 방법 알기 → 띄어 읽

기 표시하기’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북한은 ‘수를 나타내는 말의 띄어쓰

기’와 ‘띄어쓰기의 개념과 규정’에 대해 학습한다. ‘문장 읽기 → 토가 붙은 

말의 띄어쓰기 → 띄어쓰기 연습’ 순으로 학습 활동이 이루어진다.

북한 교과서에 제시된 띄어쓰기 규정은, “수사를 단위명사와 붙여 쓰며 

토가 붙은 말들은 뒤에 오는 단어와 단어 너비만큼 띄여 쓰도록” 하고 있다.

4. 남북한 초등학교의 문장 부호 교육

1) 교육 내용 범위

문장 부호는 글의 뜻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문장의 이해에 도움을 주

고자 사용하는 부호이다. 문장 부호는 남북한의 언어 규범에서 명칭과 부호 

쓰임에 차이가 크다. 남북한의 문장 부호에 대한 성취기준을 살펴보면 남북

한이 문장 부호를 다루고 있지만 내용과 범위에는 차이가 있다. 남한은 문

장의 유형에 맞게 알맞은 문장 부호를 쓰는 것을 성취기준으로 제시하는 

데 반해 북한은 학년별로 다루어야 하는 문장 부호를 세분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성취기준에 반영된 문장 부호는 남북한이 쓰기 영역과 연계하여 중점

적으로 다룬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교육 시점은 다르다. 남한은 문장 

부호에 대한 학습 내용이 2학년 과정과 연계선상에 있고 1학년에서 중점적

으로 학습되는 반면 북한은 2학년부터 문장 부호가 소개된다. 또한, 남한은 

2학기에 문장 부호(따옴표)의 종류와 쓰임, 문장 부호의 모양과 위치, 주의

사항을 함께 다루지만 북한은 1학기에는 글짓기교육에서 문장 부호의 쓰임

(①)을, 2학기에는 글씨쓰기 교육에서 문장 부호의 쓰기 방법(②)을 나누어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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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남한 교과서(1-2 가, 68~70쪽)의 문장 부호 학습 활동

 

① ②

<그림 11> 북한 교과서(2-1, 108~109쪽/ 2-2, 26쪽)의 문장 부호 학습 활동

남북한 교과서에 제시된 문장 부호의 용법에도 차이가 있다. 남한의 큰

따옴표(“ ”)가 북한의 인용표(《 》)에 해당하는데 이 부호를 초등학교 2학년에

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 문장 부호는 명칭도 다를 뿐만 아니라 교과서 설

명에도 차이가 있다. 남한에서는 ‘인물이 소리 내어 한 말을 적을 때 쓴다’고 

설명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제목이나 이름을 나타낼 때’, ‘남의 말을 그대로 

옮길 때’라고 기술하고 있다. 큰따옴표를 남한에서는 문장의 상황에서 ‘직접 

대화한 말’, ‘직접한 말’에 쓰인다고 규정하여 교과서에 제시하고 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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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북한은 ‘직접한 말’에 대한 설명은 명시하지 않고 말과 글을 직접 인용할 

때 쓰는 것을 우선시하고 있다.

2) 학습 활동

교과서 학습 활동 구성 방식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남북한 교과서의 문

장 부호에 대한 학습 내용 및 활동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남북한 문장 부호에 대한 학습 내용 지시문

남한 학습 내용 및 활동 북한

문장 부호의 쓰임을 

알아봅시다(읽기자료「마술사」).
읽기 자료를 탐색하기

남이가 왜 그랬는지 생각해 

보자요(읽기자료)

 ↓

따옴표의 종류와 쓰임을 

알아봅시다.

문장 부호의 종류와 쓰임 

이해하기

문장 부호《 》와 ?는 어느때 

쓸가요?

↓

빈칸에 알맞은 따옴표를 

넣어 봅시다.

문장에 알맞은 문장 부호 

(고쳐)쓰기 

철이의 쪽지글을 바로 

고쳐주자요. 

↓

 
문장 부호의 쓰임에 맞게

문장 쓰기

문장 부호 《 》와 ?를 넣어 두 개 

문장 짓기를 해보자요.

 

남북한 교과서에서 공통적으로 읽기 자료를 통해 학습자 스스로 학습할 

내용을 생각해 보게 한다. 그리고 문장 부호에 대한 쓰임을 익히고 문장 부

호를 넣어 문장의 내용을 명확하게 쓰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남한은 문

장에 맞게 알맞은 문장 부호를 빈칸에 넣어보는 데 그친다면 북한은 문장 부

호를 넣어 문장을 만들어 본다. 특히, 읽기 자료를 통해 학습자의 참여를 유

도한 점은 기존 북한의 일방향적인 교과서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고무적이

라 할 수 있다. 읽기 자료에 학습할 문장 부호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남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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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교과서처럼 학습자가 문장 부호의 쓰임을 유추할 수는 없지만 큰 틀에

서 학습 내용의 탐색 → 이해 → 적용의 측면으로 학습 과정을 구조화하고 

체계화하려는 의지가 보이는 부분이다.

IV. 언어 규범 교육 내용 범위와  

학습 활동에 대한 특징

북한의 언어 규범에 대한 교육 내용을 살펴본 결과 북한 소학교 2학년 

국어 교과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1. 규범 지식에 대한 독자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북한의 조선말규범집은 남한과 달리 ‘띄여쓰기’와 ‘문장 부호법’을 독립 

규범으로 규정하여 남한보다 세부적으로 다루고 있다. 남한의 띄어쓰기는 

한글맞춤법에 속해 있고 문장부호는 북한의 문장부호법처럼 독자적으로 규

정하지 않아 위상이 다르다. 이처럼 남북의 띄어쓰기와 문장 부호에 대한 지

위 차이는 남북한의 규범 교육에 대한 학년별, 내용별 범위와 수준의 차이와

도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북한은 남한과 달리 띄어쓰기의 성취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문장 부호의 

경우 남한은 1~2학년에서만 다루고 있다면 북한은 학년별로 세분화하여 교

육되고 있다. 

따라서 통일 시대를 대비하여 상이한 남북의 어문 규범에 대한 위상을 

정립하고 남북한의 규범 지식에 대한 교육을 체계화하여 교과서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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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범 지식에 대한 수동적 수용 강조 

언어 규범 교육은 규범 지식에 대한 개념과 원리적 속성을 명시적으로 

교수하되 학습자가 스스로 개념과 원리를 구조화하고 생각을 펼칠 수 있는 

능동적인 탐구 활동이 필요하다. 가령, 남한은 발음 교육에서 발음의 원리를 

제시하거나 구체적인 설명을 하기보다는 단어, 문장, 담화에 제시된 다양한 

낱말을 통해 소리와 표기의 차이를 이해하도록 구성하고 있다. 발음의 원리

를 ‘교수’하기보다 다양한 낱말을 통해 원리를 스스로 터득하게 하는 실제를 

중시하는 것이다. 

반면, 북한의 교과서에 제시된 언어 규범 내용은 규범 지식에 대한 개념

과 원리 이해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언어 규범에 대한 맥락적 사용에 초

점을 둔 교수보다 기계적인 연습 활동을 통해 학습 목표를 실현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언어 교육관, 정확한 언어 습득을 통해 올바른 언어 사용을 실

천하려는 목표와 무관하지 않다. 북한의 기초원리지식은 문법적 지식을 확

장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학습자의 언어 및 인지 수준과 규범 지식 교육 범위

를 조정하는 데에 있어 면밀하지 않다.

3. 규범 지식에 대한 광범위한 교육 내용 범위 

북한의 소학교 교과서에는 교육 강령의 성취기준이 반영된 규범 지식 

내용의 관련성이 명확하다. 그러나 학습자의 인지와 학령에 맞는 언어 능력, 

규범 지식의 난이도 고려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발음법과 맞춤법 교육의 광

범위하고 모호한 교육 내용의 선정과 위계화는 학습자가 언어 규범 지식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체득되는 데 한계로 남을 수 있다. 

또한, 일부 언어 규범은 교육 내용 구성, 학습 도입 시기와 단계에서 남

한과 간격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간극은 남북 학습자의 언어 지식의 

활용과 경험의 이질화가 더욱 커지는 요인이 될 수 있어 이는 통일 대비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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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서를 구안할 때 분명히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향후 통일 대비 교과서에서

는 남북 학습자의 언어 능력뿐만 아니라 메타언어 능력을 고려한 점진적인 

언어 규범의 교육 내용 체계가 구안되어야 할 것이다.

4. 실제성을 반영한 과제 수행 활동 부족 

언어 규범 교육은 규범 지식의 내면화를 위해 실제 언어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학습 내용과 유기적이고 관련성이 긴밀한 활동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북한 교과서의 언어 규범 교육은 규범 지식 습득에 초점을 두

어 다양하고 유의적인 학습 활동이 결여되어 있다. 또한 국어사용 능력을 강

조하여 단편적이고 기계적인 규칙성에 기반한 학습 활동으로 단순히 학습 

이해 정도를 확인하는 데 집중하였다. 

실제적 학습 활동은 언어생활의 실제 목적과 부합하는 내용으로 구성되

어야 한다. 언어 규범 지식 습득은 문화적 소양과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데 교육적 가치가 크지만 북한 소학교 교과서의 내용의 구성 체계만 보았을 

때 교사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 활동은 미비

하여 학습자 스스로 적용, 심화하기보다 교사의 일방향적인 교수 방식을 가

늠하게 한다. 발음 교육의 경우 음운 변동 현상의 원리부터 그 작용의 원인, 

다양한 단어 예시를 제시하고 이를 도표로 제시하여 이해를 돕도록 교수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김용환, 연도미상; 고영근, 2008: 17 재인용). 그러나 학습

자의 발달단계 특성을 고려한 시각적 인지 교육에는 한계가 있고 남한의 다

양한 매체 문식 환경과 견주어 봤을 때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따라서 교과

서 본문 내용에 의존하기보다 다양한 텍스트를 통해 규범 지식을 적용해 볼 

수 있도록 지식과 학습 활동의 균형성을 갖춘 과제 수행이 마련되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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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나오기

본 연구는 남북한 초등학교 2학년 국어 교과서의 발음법을 포함한 언어 

규범의 전반적인 내용을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언어 규범은 남북한 언어

에서 통일 이후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가장 이질적인 부분이지만 올바른 언

어 규범에 대한 이해는 언어 영역(말하기·듣기, 읽기, 쓰기)의 기초가 되고 정

확하고 유창한 언어 사용에 기반이 된다.

지금까지 국어학적인 관점에서 남북한 언어 규범의 비교는 다수 논의되

었으나 국어교육적 관점에서 언어 규범 교육의 논의는 미비하였다. 남북한 

교과서 분석 연구가 부족한 가운데 언어 규범 교육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였

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의미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북한의 국어 교과서에 등장하는 발음법 및 맞춤법, 띄어

쓰기, 문장 부호와 같은 언어 규범을 남한의 교과서와 비교하여 남북한 교과

서 통합 방안의 기초연구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남북한 초등학교 2학년 국어 교과서에서 띄어쓰기를 제외한 발음법, 맞

춤법, 문장 부호를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었다. 성취기준에 따라 학년마다 다

루는 범위와 내용 구성, 학습 활동 방법에도 차이가 있었다. 남북한이 초등학

생의 언어발달 능력 및 인지 수준에 대한 고려가 달라 통일 후에는 이에 대

한 논의가 필요하다. 통일 대비 교과서 구안 시 남북한의 언어 규범의 성급

한 통일보다 남북한의 언어 규범에 대한 차이를 인식하고 수용과 이해를 기

반한 통합적 언어 규범 교육의 실현이 필요하다. 

발음법은 자연스럽고 유창한 의사소통을 위한 필수적인 교육이다. 남북

한의 통합된 표준발음법이 우선 마련되어야 하겠지만 초등학교 교육에서 학

년별로 다루어야 하는 발음법의 내용 및 교수 범위 등이 상이하여 학습 목적

과 목표를 염두에 둔 성취기준 및 교과서 내용이 마련되어야 한다.

맞춤법 교육은 남북한이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고 발음과 표기관계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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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을 고려하고 있었다. 다만 남한은 2학년 교과서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북한은 2학년뿐만 아니라 학년이 올라가더라도 지속적으로 맞춤법 교육을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남북한 교과서의 맞춤법 교육에 필요한 어

휘 수준도 상이하다. 따라서 맞춤법 교육은 중요한 언어 규범인 만큼 학령에 

맞는 표준적인 어휘 수준을 체계화하여 지속적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띄어쓰기 교육은 북한에서만 다루는 규범 교육이다. 남북한의 띄어쓰기 

규정은 복잡하고 이를 일일이 교육하기보다 학년에 맞는 학습자의 인지 수

준을 고려하여 다양한 읽기 방법을 통해 띄어 읽고 자연스럽게 띄어쓰기를 

터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문장 부호 교육은 필자의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데 필요한 쓰기 규

범 교육의 하나이다. 무엇보다 남북한 문장 부호의 명칭과 용법이 달라 문장 

부호의 통합안이 우선이겠지만 남북한의 상이한 문장 부호를 상호 이해하고 

차근히 문장 부호의 명칭과 용법을 터득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본다.

통일 후 국어교육은 남북한의 학습자들이 이질적인 언어로 인한 혼돈으

로 갈등을 겪기보다 상호 이해를 통해 언어 능력을 키우도록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남북한의 실증적 언어 연구가 더욱 풍성해져 통일이 되었

을 때 빠른 시일 내 통합된 국어 교육과정과 교과서 구안이 마련되기를 기대

해 본다.

*		  본 논문은 2019.4.30. 투고되었으며, 2019.5.1. 심사가 시작되어 2019.6.6. 심사가 종료되

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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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 소학교 2학년 국어 교과서에 나타난 

언어 규범 교육 내용 분석
─ 남북 비교를 중심으로

 

정경화·권순희

본 연구는 남북한 초등학교 2학년 국어 교과서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언어 규범에 해당하는 발음법,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 부호 교육을 중

심으로 살펴보았다.

북한의 교육강령에서는 기초원리지식교육이라 하여 문법 교육 내용을 

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교과서에서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영역(글

짓기, 글자쓰기)에 제시하고 있고 언어 규범은 듣기를 제외한 다른 영역에서 

다루고 있다. 주로 읽기 영역에서 문법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말하기, 쓰기 

영역에서도 문법 지식을 일부 포함하고 있다. 

남북한의 초등학교 2학년 교과서에 다룬 공통된 발음법은 연음 법칙과 

된소리되기이다. 맞춤법은 소리가 비슷한 낱말과 자주 혼동하는 낱말, ‘소리

와 표기가 다른 단어’를 중심으로 제시되어 있었다. 띄어쓰기와 문장 부호는 

쓰기 교육에서 다루는 규범 교육이다. 남한에는 띄어쓰기를 교육하지 않는 

대신 띄어 읽기를 교육하고 문장 부호는 남북한의 문장 부호의 종류와 용법

의 차이가 있었다. 남북한이 초등학생의 인지 수준에 대한 고려가 달라 통일 

후에는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핵심어  북한 교과서, 초등학교, 문법 교육, 언어 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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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of the Contents of the Language Norm 
Education in the Korean Language Textbook of the 
Second Grade Elementary School in North Korea
─ Focused on the Comparis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Jung Kyungwha・Kwon Soonhee

 

This study focuses on pronunciation, spelling, spacing, and punctua-

tion, which are common in Korean language textbooks of elementary 

school in North and South Korea. The pronunciation, spelling, and punc-

tuation marks except for spacing are commonly used by the two Koreas 

in the second grade of elementary school. According to the achievement 

standards,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scope, content composition, and 

learning activity of each grade level.

In North Korea’s educational program, basic principles and knowl-

edge education are presented separately. In textbooks, however, they are 

presented in listening, speaking, reading and writing areas, and language 

norms are covered in all areas except listening. It mainly deals with the 

grammatical content in the reading area, and also includes some gram-

matical knowledge in the speaking and writing areas.

The common pronunciation method in the textbooks of elementary 

school in North and South Korea is prolonged sound rule and Glottaliza-

tion. The spelling was presented with words that are often confused with 

words with similar sounds, and ‘words with different sounds and nota-

tions’. The spacing and punctuation marks are the norms of instruction 

in writing education. In South Korea, there was a difference in handling 

reading education instead of spacing. The punctuation marks differed be-

tween the types of punctuation marks used in North and South Korea.

According to the accomplishment standards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scope, content structur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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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of learning activities of each grade in the textbooks. There is a 

need to discuss this issue after the unification because the consideration 

of the cognitive level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South and North 

Korea is different.

keywords North Korea Textbooks, Elementary School, Grammar Education, Language 

Norm Education


